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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연령별 행복수준 비교와 
관련 변인들

17)18)류승아*·한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세대에 따라 느끼는 행복 수준을 비교해 보

고, 각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 있는 변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행복 수준을 비교하

였고, 행복 관련 변인들로는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사회비교, 촉진/예방 

조절전략, 종합적 사고, 물질주의, 지능변화 신념, 가정 월소득과 종교유무

를 살펴보았다. 20대에서 6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1,497부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60대가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행

복 수준을 보인 세대는 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전 

연령대에서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우울, 불안, 예방조절 전략은 낮은 상

관을 보였다. 본 연구가 한국 여성들의 개인적/사회적 상황이 고려된 행복 

증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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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

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전체 평균 6.6점)을 받으며 29위를 차지하였고

(OECD, 2015), 갤럽(Gallup, 2014)이 조사한 긍정 경험 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score)에서는 143개국의 조사 대상국 중 118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현재 한국인들의 행복감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적, 사회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 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 비교 가운데, 연령 차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들(권태연, 2009; 김은정 

외, 1999)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젊은 세대의 행복감 수준이 성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서경현, 2012)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노인층의 행

복 수준이 성인 중기보다 높게 나타나서 연령과 행복의 관계가 U자 형태

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한민 외, 2013). 또 다른 집단 비교로 성별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명소 외, 2003; 신승배, 2015). 이들 연구 중 한국 여성들에게 초

점을 맞춘, 특히 연령별 행복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성의 행복을 

발달 단계에 따라 청년기(20대), 성인초기(30~45세), 성인중기(45~59세), 성

인후기(60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유경·이주일, 2010)가 있으나, 이

러한 구분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대별 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과 그에 따

른 영향 변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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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세대가 처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연령차에 따른 행복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별 행복수준과 더불어 각 연령의 행복과 

관련한 변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으로는 우울(김금미, 2010; 김민경, 2011; 윤

갑정, 2012), 자아존중감(배지아, 2014; 유설희, 2013), 사회비교(Kim and 

Ohtake, 2014), 물질주의(Deckop, et al., 2010; Karabati and Cemalcilar, 

2010), 소득(김명소 외, 2003; 이현송, 2000; Kawachi, et al., 1997), 종교

(Moberg, 2008; Van Rijn, 2008)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행복관련 변인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지만, 모든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행복관련 요인들은 정체감 형성, 신체이미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양미진 외, 2006), 성인기에는 가

족, 자녀, 경제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김의철, 2006). 또

한 어떤 변인들은 모든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련 

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

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과정과 사회적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행복수준은 40세 정도까지는 하락하지만 이후 완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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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다(Easterlin, 2001). 또한, 80개국 20만 명을 대상으

로 한 대규모 국가 연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

정도, 수입, 그리고 세대별 코호트 효과를 모두 통제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40대 중반까지 점점 낮아지고 이후로 점점 회복하는 형태가 나

타났다(Blanchflower and Oswald, 2008). 국내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연령과 행복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패턴을 보였는데, 일부 연구에서 

해외 자료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한민 외, 2013). 한민 외(2013)의 

연구에서는 40대와 50대보다 30대가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여주었으나, 

이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이므로 여성의 행복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령대에 따른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언급일 뿐 특

정 연령대의 어떤 요인이 행복과 상관을 보이는지도 알 수 없다. 

여성들의 삶은 연령에 따라 삶의 형태, 사회적 관계, 가족형태, 사회적 

지위 등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은 행복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은 취업 및 직장생활

이 삶의 큰 과제이며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맺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30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생활 사건들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여부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등

이 행복을 경험하는 다른 맥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들은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령별 혹은 세대별 행복의 차이가 각 연령대에서 느끼는 사회문화적 

만족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서경험 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연령대에 따라 경험하는 행복수준과 특정 연령대의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선별해 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여성들의 행복과, 각 시기의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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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

금까지의 연구들은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인구 통계적 변인 등 여러 영

역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행복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

지 않은 변인들을 추가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정서적 측면에서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김금미, 2010; 김민경, 2011). 

윤갑정(2012)은 예비보육 교사들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이들의 행복을 가

장 많이 예언하는 변인이 우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울은 행복과 강

력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불안 증상은 대인관계 상

황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심

할 경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공포심까지 유발한다(Beidel, 

et al., 1985). 따라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 및 사회적 기능의 감소

로 인한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행복감은 낮아질 것이라는 예

상이 가능하다. 정서 영역에서 행복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중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배지아, 2014; 유설희, 2013; Myers and Diener, 

1995; Stein, 1995).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아

존중감이 스스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현재의 삶 

뿐만이 아니라 과거 및 미래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가와 상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Coopersmith, 1967). 예를 들면, 자아존

중감은 성공적 노화 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신영, 2010). 요약하면, 높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행복을 보인다고 기존 연구들은 결론짓고 있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의 영역에서 행복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우선 사회비

교를 들 수 있다. 사회비교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등을 남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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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려는 것을 말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Gibert, et al., 1995).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기본적 사고경향

이라고는 하지만, 사회비교는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된다(Kim and Ohtake, 2014). 다음으로 조절초점 전략도 행복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방식의 한 변인이다. 조절초점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으로, 촉

진조절과 예방조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촉진조절은 성공이나 성취를 

얻기 위한 접근적인 행동 전략을 취하며 향상 목표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예방조절은 실패나 실수를 피하려는 회피 행동 전략에 초점을 두고 예방

과 안전을 목표로 한다(Higgins, 1997).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조절초점

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 

변인과 행복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방식 영역의 또 다른 변

인은 종합적 사고이다. 종합적 사고와 행복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이유는 

종합적 사고가 동양의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전체와 요소의 연결성을 강

조하는 인지양식(Choi, et al., 1999; Nisbett, et al., 2001)이므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연령대 별로 행복과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종합적 사고가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면 나이가 많

은 세대일수록 행복과의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치관 영역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물질주의가 행복과 상관이 있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물질주의 성향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김경미, 2014; Christopher and Schlenker, 2004; Deckop, et al., 

2010; Karabati and Cemalcilar, 2010).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행복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복은 내적인 충만이나 만족감과 관련

되지만, 물질주의는 그와 반대로 외적 자원이나 물질적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화가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Christoph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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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nker, 2004).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의 관련성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살펴 본 적은 없었던 지능변화 신념과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

다. 지능변화 신념은 스스로가 노력하면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으

로, 이러한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의 능력계발과 향상을 위해 동기화되며,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weck and Leggett, 1988). 

많은 연구들은 지능변화 신념이 행복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목표

지향성, 과제 지향성, 학업성취, 및 자기 조절 등의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Braten and Stromso, 2004; Frunham, et al., 2003; Kinlaw 

and Kurtz-Costes, 2003). 따라서 지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

는 것과 행복과의 관련 가능성을 살펴보고, 특히 어떤 연령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외 행복관련 변인으로는 소득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

견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은 행복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

하였지만(김명소 외, 2003; 이현송, 2000; Kawachi, et al., 1997), 또 다른 

연구들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구재선·서은국, 2011; Diener, 

et al., 2010; Diener and Seligman, 2004)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경우에는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종교가 행복과 관련성이 있다

는 결과(Moberg, 2008; Van Rijn, 2008)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복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윤현숙·원성원, 2010; Childs, 2010)도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여성들이 연령에 따라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다. 둘째, 각 연령대의 행복과 관련있는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영역의 다양한 변인들, 그리고 기타 인구 통계적 

변인들과의 관련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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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1) 참가자 및 절차

자료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의 5대 권역 모두에서 균형 있

게 수집하기 위해서 권역별 동일한 수의 참가자로부터 설문을 진행하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이르는 5개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각 권역에서 50명씩(20대는 100명), 즉 5개의 권역에서 각 연령대 별 250

명(20대는 500명), 총 1,5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미응답 3부를 

제외하여 14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 척도는 심리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

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정도와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

에 대하여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도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

이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

를 많이 경험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안정감을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t al., 1985)와 긍정/

부정 정서 척도(Watson, et al., 1988)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

도 척도는 총 5문항(예를 들면,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의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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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이고, 긍정정서(예를 들면, ‘신나는’, ‘활기찬’) 10문항과 부정정

서(예를 들면, ‘괴로운’, ‘적대적인’) 10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

적 안녕감은 서로 다른 척도들의 조합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척도들

의 표준 점수(Z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삶의 만족도 척도가 .90, 긍정정서가 .90, 그리고 부정정

서가 .86으로 나타났다.

(2)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수준은 미국 정신보건원에서 개발하고 전겸구 외(2001)가 한국판으

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문항의 예로는 ‘갑자기 울

음이 나왔다’ 또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불안(Beck Anxiety Invetory: BAI )

불안 척도는 벡 외(Beck, et al., 1988)가 개발하고, 권(Kwon, 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불안장애의 증상들을 기술하여 측정

한 것이다. 충 21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또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54 ∙ 젠더와 문화 제9권 1호(2016)

는 .85로 나타났다.   

(5) 사회비교  

사회비교 성향은 긴본스와 분크(Ginbons and Buunk, 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또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들과 비교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6) 조절 초점 전략  

조절 초점 전략은 오우스찬 외(Ouschan, et al., 2007)가 만든 척도로, 

9문항의 촉진조절(promotion)과 9문항의 예방조절(prevention) 하위 요인

으로 총 18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촉진 조절은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는 ‘나는 대체로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둔다’ 등이 있고, 

예방 조절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뜻하는 것으

로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

을 막는 데에 초점을 둔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촉진조절 초점이 .90, 예방조절 초점이 .80으로 나타났다.  

(7) 종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는 최 외(Choi, et al., 2007)가 개발한 것으로, 24문항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떠한 현상을 부분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연결성에 중점을 두는 성향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우주의 모

든 것들은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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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8) 물질주의

리친스와 다우슨(Richins and Dawson, 1992)이 개발한 척도로, 총 18문

항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은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9) 지능변화신념 

지능변화 신념은 드웩과 레게트(Dweck and Leggett, 1988)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6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능변화 신념

이란 지능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노력하면 똑똑해 진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똑똑한 사람은 타고난다고 생각한다(역문항)’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이었다.

(10) 소득 및 종교유무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100만원 미만(1

번)부터 1000만원 이상(11번)까지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20대

의 경우는 응답자들 모두가 대학생들이었으므로 정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이 질문은 생략하였다. 가정 월소득을 조사한 결과, 30

대는 월 200-300만원 사이가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월 300-400

만원 사이가 21.8%를 차지하였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월 30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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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23.4%와 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월 400-500만원이 각각 

21.8%와 21.0%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월 300-400만원이 27.0%로 가장 

높았고, 월 200-300만원이 26.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종교의 경우에는 믿고 있는 종교의 종류를 표기하게 하였고, 이후 분석

의 편의성을 위해 종교 유무로 바꾸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는 전체의 

47.8%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연령

대는 50대로 61.2%가 종교가 ‘있다’고 답하였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20대로 37.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결과 분석

여성의 연령별 행복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별 주관적 안녕감

의 평균 점수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은 각 연령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연령은 20대였고(M=.13, 

SD=1.92),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60대 여성들이었다(M=.06, SD=1.75). 가

장 낮은 주관적 안녕감은 30대 여성들이었고(M=-1.04, SD=2.21), 이 점수

는 그 다음 낮은 50대 여성(M=-.41, SD=2.31)과의 비교에도 유의미한 차

이가 날 만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40대보다 

50대가 조금 낮은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전체

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낮은 U형이 나타났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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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의 행복(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ANOVA)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F

사례수 477 250 250 250 250 1477

주관적 

안녕감

.13
c

(1.92)

-1.04
a

(2.21)

-.31
bc

(2.27)

-.41
b

(2.31)

.06
bc

(1.75)

-.42

(2.18)
15.07***

주: ***p<.001. 

a, b, c는 연령집단 별 대응비교 결과 (a<b<c, bc는 b와도 c와도 차이 없음).

주관적 안녕감(SWB)의 수치는 표준점수(Z점수)를 구하여 계산한 것임.

<그림 1>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별 차이

다음으로 각 연령대별 여성의 행복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주관적 안녕감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과 평균(표준편차)을 

<표 2>에서 구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였던 30대 여성들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높은 우울

(M=19.02, SD=10.35), 가장 높은 불안(M=11.24 SD=8.23), 가장 낮은 자아

존중감(M=4.56, SD=.90), 가장 높은 사회 비교(M=3.38, SD=.59),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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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절전략(M=4.30, SD=.86), 가장 높은 종합적 사고(M=4.92, SD=.53), 

가장 높은 지능변화(M=4.96, SD=.88), 그리고 가장 낮은 가정 월소득(M=4.10, 

SD=1.85)을 보여주었다. 

각 연령대별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우울

(rs=-.77~-.66, p<.001), 불안(rs=-.59~-.43, p<.001), 자아존중감(rs=.47~.69, 

p<.001), 예방조절 전략(rs=-.14~ -.26, p<.05) 등은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

관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여성들은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예방조절 전략은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전 연령대에서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를 제외한 30대 이상의 여성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행복이 높은 여성들은 촉

진조절 전략(rs=.24~.27, p<.001)을 더 많이 쓰고, 지능변화 신념(rs=.18~.26, 

p<.01)이 높았으며, 물질주의 성향(rs=-.33~-.18, p<.01)은 낮은 경향을 보

여주었다. 

변인들을 연령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비교의 경우에는 60대 

여성들은 행복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3, ns). 60대(M=3.22, SD=.50)

의 사회 비교 점수가 30대(M=3.38, SD=.59)와 20대(M=3.36, SD=.59) 다음

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음에도, 사회비교는 행복과 상관이 없었다. 이

는 60대 여성들의 사회비교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행복과의 연관성은 없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 사고의 경우에는 30대(r=-.15, p<.05)와 60

대(r=.18, p<.01)에서 상관이 나타났는데, 그 방향성이 반대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는 높은 수준의 행복과 관련이 있지만, 반대로 행복감이 가장 낮은 30대에

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성향은 낮은 수준의 행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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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연령대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 및 평균(표준편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울
-.66*** -.77*** -.70*** -.76*** -.69***

17.64(10.24) 19.02(10.35) 16.27(10.40) 17.60(10.26) 17.45(9.21)

불안
-.43*** -.59*** -.52*** -.59*** -.46***

10.30(8.95) 11.24(8.23) 9.47(7.84) 9.80(8.68) 9.78(8.74)

자아존중감
.47*** .62*** .63*** .69*** .65***

4.86(.91) 4.56(.90) 4.84(.94) 4.74(.93) 4.65(.79)

사회비교
-.10 -.19** -.19** -.19** -.03

3.36(.59) 3.38(.59) 3.20(.61) 3.08(.60) 3.22(.50)

촉진조절전략
.10 .24*** .24*** .27*** .24***

4.76(.93) 4.81(.89) 4.83(.92) 4.63(.91) 4.55(.73)

예방조절전략
-.19** -.25*** -.25*** -.26*** -.14*

4.11(.86) 4.30(.86) 4.24(.85) 4.18(.85) 4.27(.71)

종합적 사고
.03 -.15* -.01 .02 .18**

4.63(.64) 4.92(.53) 4.90(.51) 4.82(.55) 4.62(.45)

물질주의
-.08 -.33*** -.28*** -.25*** -.18**

3.53(.50) 3.49(.60) 3.24(.60) 3.23(.56) 3.43(.47)

지능변화 신념
.09 .18** .20*** .22*** .26***

4.81(.90) 4.96(.88) 4.73(.82) 4.65(.80) 4.50(.71)

가정 월소득
.11 .22*** .23*** .28***

4.10(1.85) 4.71(1.91) 4.59(1.98) 3.50(1.57)

종교유무
-.07 .02 .06 .07 -.01

1.37(.48) 1.42(.49) 1.58(.49) 1.68(.47) 1.59(.49)

주: *p<.05, **p<.01, ***p<.001.

종교 유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없다는 1, 있다는 2로 코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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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타고난 능력의 변화를 믿는 지능 변화 신념의 정도는 30대 여성

들이 가장 높고(M=4.96, SD=.88), 이후에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60

대 여성들은 지능 변화 신념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4.50, 

SD=.71).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크기는 반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 여성들의 지능변화 신념의 상관 크기는 

.09(ns)이지만 30대는 .18(p<.01), 40대는 .20(p<.001), 50대는 .22(p<.001),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26(p<.001)으로 그 강도가 점차적으로 높

아졌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지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복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질주의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에

서 그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M=3.53, SD=.50), 그 높은 점수가 행

복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대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다른 연령대에서는 물질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떨어졌다. 가정 

월소득은 30대는 행복감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r=-.11, ns), 40대 이상에

서는(rs=.22~.28, p<.001) 모두 가정 월소득이 행복과 상관이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각 세대별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고, 각 연령대 별로 정서 영역(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사고방식(사회

비교, 촉진조절전략, 예방조절전략, 종합적 사고), 가치관(물질주의, 지능변

화 신념), 그리고 소득 및 종교유무 변인들 중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의 요약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20대 여성의 행복 수준이 가

장 높았고, 그와 근접하게 60대 여성들의 행복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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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성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온 것이 다른 연구들(권태연, 2009; 김은정 

외, 1999; 한민 외, 2013; Blanchflower and Oswald,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가 ‘3포/5포 세대’, ‘흙수저’ 논란 등으로 젊

은 세대들에게 힘든 현실임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대 참여자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의 높은 장벽에 직접 맞닥뜨리

기 전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20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20대 여성들 만큼이나 높은 행복감을 가지

는 결과는 기존의 통념, 즉 신체 및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부정적 적응

지표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Brandstadter and Greve, 1994)에서 벗어나

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정서최적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해할 수 있는

데(Lawton, et al., 1992), 노인들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피하고 충분한 긍

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유경·민경환, 2005). 또한 노인들

은 정서적 표상과 정서조절을 더 잘하고(Labouvie-Vief, 2003),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동시에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복잡성이 향상된다

(Baltes and Stradinger, 2000; Carstensen, et al., 2000)는 점도 60대 이상 

여성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나타낸 것은 30대 여성들이었다. 이 결과

는 한민 외(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이스터린(Easterlin, 2001) 및 블래

취플라워와 오스왈드(Blanchflower and Oswald, 2008)의 연구와도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블래취플라워와 오스왈드(2008)의 연구에서는 

40대 중반이 가장 낮은 행복감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 이른 

3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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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국 사회에서 30대라는 연령이 가지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가 한다. 이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울, 불안, 사회비교 등의 부정

적인 변인들의 평균 점수도 30대 여성들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자아존중

감이나 가정 월소득 등의 긍정 변인들은 가장 낮았다는 것은 30대의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대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아직은 가능하다고 생각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희망고문이 3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30대는 결혼 및 취업에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많

은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의 문제 뿐 만 아니

라 가사노동도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강이수, 2011). 이러한 직장, 육아 

및 가사노동의 문제가 30대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행복 수준을 보일 정도

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실의 여러 상황을 비추

어 볼 때 30대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연령대에서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인 측면인 우울, 불안, 자존감이 전 연령대에서 모두 행복과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행복을 유지하거나 높

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서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착과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정신보건센터, 병원, 대학교 등에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작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각 단체들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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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30대에서 50대까지는 사회비교를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비교 경향성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특히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비교 경향성이 더 두드러진다

고 하였다(White and Lehman, 2005). 문제는 이러한 사회 비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Kim and Ohtake, 2014), 본 연구에서도 사회비교

와 행복의 관련성이 성인 초기와 중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절초점 전략을 살펴보면,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예방조

절 전략을 적게 쓰고, 성취지향 중심의 촉진조절 전략을 더 많이 쓰는 것

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보

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여성들의 행복감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경우에 촉진조절 전략

이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대라는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

는 적극성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연령별 특이한 사항은 20대의 경우에는 높은 행복 수준에 비하

여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

른 연령에서는 유의미하게 상관을 가지는 사회비교, 촉진조절전략, 물질주

의, 지능변화 신념 등이 20대에서는 행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많은 삶의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하여 20대는 행복을 결정하는 데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덜 받음

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20대 다음으로 높은 행복을 보인 60대의 경우에도 다른 세대와 다른 몇 

가지 결과를 보였는데, 행복과 사회비교는 상관이 없었고, 종합적 사고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종합적 사고가 60대에서만 행복과 정적인 상관

을 보이는 것도 주목해 볼만 하다. 즉, 기대수명이 적고 인지적 능력이 감

소하는 노인들은 앞으로 달성할 목표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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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이룬 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최적화된 적절한 

선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 통합하여 만족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결과가 현재 6·25 전후 세대인 60대의 코

호트 효과인지, 아니면 연령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인 가정의 월소득은 40대부터 행복과 상관이 

있었고, 30대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대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대학생들이었으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장 낮은 행복을 보인 

30대 여성의 경우, 취업, 직장생활,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에서 오는 부정

적인 경험이 월소득과 행복과의 상관을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

의 유무와 행복의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과 종교의 관련성

은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종교 유무가 아니라 신념과 관련한 종교 활동 참여 정도

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Van 

Rijn, 2008).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높은 사회비교와 물질주의 성향은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

루지 않았지만, 정치학 분야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

(Dorn, et al., 2007)와 자유(Inglehart, et al., 2008)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구교준 외(2015)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의사결정이나 정치/경제

/사회적 선택의 자율성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느끼는 삶의 통제력과 역량과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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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치관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회 환경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중요도를 살펴보

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을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요소의 만족

감, 정서적 요소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지적 평가, 긍정정서, 그리고 부정

정서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들도 많기 

때문이다(김경미 외, 2014; Diener, et al., 2010; Kaneman and Deaton, 

2010),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여성들의 행복 증진에 보

다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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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and 

Variables Related to SWB Among Generations 

in Korean Women

1)2) Ryu, Seungah* · Han, Min**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level of SWB in Korean women from the age of 
20 to over 60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SWB in each gener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497 women in their twenties and over sixties. The 
variables examined were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ocial comparison, focus 
strategies, holistic thinking, materialism, intelligence-change belief, income and 
religion. The result showed a U-shaped distribution of SWB, indicating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were the happiest, while those in their sixties expressed a lower level 
of happiness and those in their thirties had the lowest level. The variables relating to 
SWB in all the generations were high self-esteem, low depression, low anxiety, and 
low prevention focus strategy. The implications for each generation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happiness, women, generation, SWB, variables correlated to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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